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에서 발생한 선천성 거대결장증

성별 여성 나이 만 32세 직종 반도체 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1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약 7
년 7개월간 몰드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1998년 6월경에 임신하였
고 1998년 8월까지 몰드공정에서 생산된 칩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모니터 업
무를 수행하였으며 1998년 8월 퇴사하였고 1999년 4월 14일에 출산한 자녀
가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91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6개월간 몰드공정에 대해 배우
는 단계를 거쳐, 1991년 7월부터 약 4년간 몰드공정 오퍼레이터로 몰드, 금형
세정 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약 3년간 몰드공정에서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
를 육안 및 x-ray로 검사하는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1998년 6
월경에 임신하였고, 1998년 8월에 퇴사하였다. 근무형태는 2조 2교대로 12시
간씩 근무하다가 3조 3교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 3교대로 근무할 때 하
루 2~4시간씩 초과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쉬는 날은 한 달에 2번이었다. 사
업장 측에 의하면 2교대로 근무한 적은 없으며, 상세 근무시간 등은 보관기간
이 경과하여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자녀는 1999년 4월 14일에 태어났으며, 출생 후 3일이 지나도록 태
변을 보지 않고 몸에 열이 나서 A대학병원에서 장회전이상을 의심하여 1999
년 12월 20일에 밴드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밴드절제술 후에도 복부팽
만이 호전되지 않아 B대학병원에서 1999년 12월 30일에 회대장절제술 및 회
장루 수술을 하였다. 2000년 3월 24일에는 히르쉬스프룽병(전대장 무신경결
절증) 진단 하에 전대장절제술과 마틴 수술, 듀하멜 수술을 시행하였다. B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상병은 선천성 질환으로 수술 후에도 대장, 
항문 능력저하로 인해 배변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근로
자의 자녀는 평소에도 복통과 변지림이 지속적으로 있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을 이용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였다. 근로자는 자녀 출산 전에는 특이 질병력이 
없었고,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의 자녀는 1999년 4월 14일에 태어났으며, 출생 후 히르쉬스프
룽병(전대장 무신경결절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1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약 7년 7개월간 몰드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1998년 6월경에 임신하였고 1998년 8월에 퇴사하였다. 선행문헌
에서 마취가스, 항암약제, 전리방사선, 유기용제 노출이 선천성 기형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결과, 열분
해산물(생식독성 1B, 2와 생식세포변이원성 1B, 2 물질)과 전리방사선 등 다
양한 유해인자에 지속·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
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가로, 반도체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생식
보건 역학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문헌을 고찰하였는데, 반도체 업종에 종사
하는 여성 근로자에서 자녀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인 증거
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연구들에 따르면 2010년 이전의 반
도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유해물질(벤젠, 기타 유기용제 등)에 노
출되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2010년 이전
의 반도체 업종 근로자 자료를 가지고 자녀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
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
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




